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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김영관 도지사의 추진력으로 건물 신축 결실 맺어"  

동문시장㈜ 대표이사 김용욱 인터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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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지금은 많이 위축됐지만, 1990년대만 해도 제주 최고의 상권이었다. 사양길에 접어든 시장 활성

화를 위해 앞으로 재투자가 필요하다.”  

 

김용욱 동문시장㈜ 대표이사는 과거 호황기를 누렸던 시장의 다시 번영할 수 있도록 동분서주 뛰

고 있다.  

동문시장㈜는 현재 81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. 이 가운데 포목점이 25곳(31%)으로 주력 업종이

다.  

 

이에 따른 파생 업종인 재봉업이 18곳에 이르고 있다. 여기에 양품점 10곳, 커텐집 3곳, 침구점 2

곳 등으로 업종의 70%는 포목과 직·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.  



 

 

그는 김영관 도지사의 과감한 추진력으로 시장 건물이 건립됐다고 밝혔다. 그는 “시장 번영회 차

원에서 건물을 지으려니 돈이 없었다.  

 

은행에서 융자를 받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지사가 물심양면 도움을 줬다”

고 말했다.  

 

그런데 2층에 들어선 동양극장을 민간에 매각하게 된 것은 비싼 금리 때문이었다. 그는 “1980년

대 연 금리가 15%까지 오르면서 비싼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주식회사가 소유했던 극장을 팔게 

됐다”고 사연을 밝혔다.  

 

동문로터리에 있던 동문시장㈜ 신축될 당시 현대식 상가 건물로 주목을 받았다. 업종도 다양해 

포목부, 미곡부, 양품부, 잡화부, 신발부 등을 두루 갖춘 종합 쇼핑타운이었다. 상가 내 국수가게에

는 빈 테이블이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뤘다.  

 

도민들은 옷과 운동화를 사러 ‘동문시장에 간다’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였다.  

 

좁쌀과 보리쌀을 담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온 농촌 아낙네들이 시장에 내다 팔고, 생필품을 다

시 보따리에 싸고 가는 풍경은 낯설지 않았다고 상인들은 얘기를 했다.  

 

김 대표는 “시장과 영화관을 겸비한 이 건물은 도민들의 애환이 깃들어 있다”며 “기성복이 나오

면서 포목은 사양길에 접어든 만큼, 앞으로 새로운 업종으로 재도약하도록 노력 하겠다”고 말했다.  

 

한편 동문시장㈜ 건물은 대대적인 증축 없이 지금까지 48년 동안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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